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기본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안전부

이중곤 부장

  “4월 5일, 사출성형기 보수작업 중 이송 기계에 머리 끼임”, “3월 31일, 트럭 

검사 중 하강하는 캡에 끼임”, “3월 30일, 구리스 주입 중 롤러 사이에 끼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사고사망 속보 내용이다. 사고내용을 보면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80% 이상이 발생하고 떨어짐,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184명의 사고사망자 중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겨 발생하는 

사고가 58명,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47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듯 하다.

  우리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에 2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5명의 사고사망자 중 60%인 3명이 끼임사고로 인해 발생해 

전국 평균에 비해 끼임사고 점유율이 다소 높은 실정이다.

  끼임사고는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이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혹은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닫히는 

문에 몸이 끼이는 등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끼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기계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그런 기계설비에 직․간접적으로 인접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끼임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설비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겠으나, 특히 

끼임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설비를 살펴보면 공장 내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운

반하는 크레인, 일정한 경로를 통해 자재나 제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사람

이나 물건을 상하로 나르는 리프트·승강기, 열을 가한 플라스틱 원료를 



금형에 주입해 제품을 만드는 사출성형기, 일정한 공간 내에서 자동으로 

제품을 가공하거나 운반하는 로봇, 마지막으로 폐자재나 원료 등을 부스러뜨려 

작은 알갱이나 분말 형태로 만드는 파쇄기․분쇄기를 들 수 있다. 

  모든 기계설비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 예를 들어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과 

같은 위험설비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작업할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호조치 등을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로 작업한다거나 고장난 

기계를 정비, 보수한 후 방호조치 등의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상태로 작업할 경우 찰나의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

지게 된다.

  또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54%가 고장난 설비를 점검,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최대한 단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해 

가동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노동자가 설비를 작동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하거나 “조작금지”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을 마치고 설비를 다시 가동할 때에는 설비 주변이나 위험한 부위에 

동료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안전이 확보된 후에 전원을 투입

해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나의 가족이 우리 현장에서 일한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노동자가 생산 

차질을 우려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설비를 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노동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인식해 설치된 방호조치는 반드시 사용하고 정비, 보수나 청소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등 기본을 

충실히 지킨다면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도 실현가능할 것이다.


